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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릭양 에이전시에서 보내드리는 2004년 2월 넷째 주 뉴스레터입니다. 

아래에 소개되는 타이틀에 대한 문의는 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언어권별 뉴스레터 문의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메일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권: 문혜정 과장 / e-mail: alicemoon@ericyangagency.co.kr
독일어권: 서은미 / e-mail: kaiseo@ericyangagency.co.kr

일본어권: 김수정 / e-mail: annekim@ericyangagency.co.kr

==== 차례 ====

<영미권 성인>

FICTION

1. THE CONCH BEARER (조가비 껍질) by Chitra Banerjee Divakaruni

NON-FICTION

1. THE HAIER WAY (Haier의 기적) by Jeannie J. Yi & Shawn X. Ye

2. MY LIFE AMONG THE SERIAL KILLERS (연쇄 살인범의 심리 분석) by Helen Morrison, M.D. and Harold Goldberg

3. THE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길잡이) by Gerald G. May

4. SUCCESSFUL CANDIDATE (그들이 원하는 인재가 되라 ) by Ros Jay

5. THE POWER OF TWO (결혼은 두 배의 기쁨이 아니라 두 제곱의 축복이다) by Susan Heitler, Ph.D.

6. THE NEW CONCEPTUAL SELLING (일대일 세일즈의 혁명을 일으켜라!) by Stephen E. Heiman, Diane Sanchez with Tad Tuleja

7. BUILDING THE BRIGDE AS YOU WALK ON IT (당신이 걸어온 길대로 다리를 만들어라) by Robert E. Quinn

<영미권 아동>

FICTION

1. THE EXTREME TEAM #1: ONE SMOOTH MOVE (The Extreme Team #1: 한걸음 부드럽게) by Matt Christopher

2. THE EXTREME TEAM #2: DAY OF THE DRAGON (The Extreme Team #1: 용의 비상) by Matt Christopher

<독일어권>

NON-FICTION

1. TATORT KUEHLSCHRANK (누가 냉장고를 탓하는가) by Renate Goeckel

2. VERZEIH DIR SELBST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 by Peter Uffelmann

<일본어권>

NON-FICTION

1. うまくいっている人の「口ぐせ」の法則―人生をひらく言葉の習慣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의 말버릇의 법칙-인생을 열어주는 말의 습관) by 우에니시 아키라

2. これで安心！食べ方事典―保存法から添加物対策まで (이것으로 안심! 먹는 법 사전-보관 방법에서 첨가물 대책까지) by 아베 아야코
3. 「一匹狼」で成功する人「賢い羊」で勝ち残る人 (한 마리 늑대로 성공하는 사람, 현명한 양으로 남아서 이기는 사람) by 와다 히데키 & 나부치 아키히로

4. 部下のやる気を２倍にする法 (부하의 열정을 두 배로 늘려주는 법) by 와다 히데키

5. 本棚からボタ餅 (호박이 넝쿨 채 굴러 들어 오다) by 키시모토 요우코
ENGLISH TITLES

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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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THE CONCH BEARER

가제
: 조가비 껍질

저자
: Chitra Banerjee Divakaruni

출판사
: Millbrook Press

발행일
: 2003년 8월 15일

분량
: 272페이지

장르
: 소설

Anand라는 이름의 한 12살의 인도 소년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아버지를 여의고, 쇠약한 여동생을 위해 Anand와 그의 어머니는 근근히 힘겹게 돈벌이를 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어느날, Anand는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 그의 삶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노인의 이름은 Abhaydatta. 그는 구도자이며 치유자라고 자칭하며 그에게 다가와 조가비 껍질 하나를 Anand에게 건네 준다. 노인은 그 조가비 껍질이 신비한 비밀과 파워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며 Anand에게 그것을 수천마일이나 떨어진 히말라야의 어느 곳인가에 다시 갖다 놓아야 한다고 명령한다. Anand는 고아 친구인 Nisha와 함께 조가비 껍질을 들고 앞을 알 수 없는 긴 여행을 시작하고 그들의 신비로운 모험과 시련이 이국적이고 독특한 배경 하에 아름답게 펼쳐진다.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들이라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소설로, 책을 읽으면서 인도의 향기를 진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고 풍부한 인도 캘커타 시의 묘사가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저자 소개>

Chitra Banerjee Divakaruni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 태생의 작가이다. 세 편의 소설 <THE MISTRESS OF SPICES>, <SISTERS OF MY HEART>, <THE VINE OF DESIRE>가 작품성을 인정 받았고, 두 편의 단편 <ARRANGED MARRIAGE>, <THE UNKNOWN ERRORS OF OUR LIVES>도 썼다. 그녀의 작품은 The New York Times 지와 The Atlantic Monthly  등 유력 일간지에서 리뷰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 텍사스 주에 거주 중이다. 

NON-FICTION

제목
: THE HAIER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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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The Making of a Chinese Business Leader and a Global Brand

가제
: Haier의 기적

저자
: Jeannie J. Yi & Shawn X. Ye 
출판사
: Homa & Sekey Books

발행일
: 2003년 3월

분량
: 280 페이지

장르
: 경영

Haier는 “중국의 GE”라고 불리는 중국의 가장 큰 전자제품 생산 회사이다.

그러나 1984년에는 파산 직전에 있던 작은 회사로, 아무도 질 낮은 그 제품들을 사려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현재 Haier는 수억 달러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전세계적으로 3만명의 직원들이 있다. 미국에서 Hair의 브랜드를 단 전자 제품들이 월 마트나 Best Buy, Home Depot, Office Depot, Target 등의 마켓에 입점해서 팔리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에 생산 공장이 분포해 있으며, 160 개 이상의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Haier는 이제 명실 상부한 국제적 대기업으로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구축해 가고 있다.

The Haier Way는 처음 회사가 생겼을 때 사장이 직원들의 보너스를 지불하기 위해서 근처 마을에 돈을 빌리러 다녔던 어려운 시절부터, 2002년 Haier가 전자 제품 생산자로서 세계 5위에 올랐던 믿을 수 없는 성공까지의 성공 가도를 따라간다. 또한 Haier가 냉혹하기 까지 한 경쟁의 세계에서 살아 남기 위해 적용한 3가지 전략, 즉 브랜드 구축, 사업 다각화, 세계화에 대해 연구, 분석하였다.

회사의 이사와 직원들과의 인터뷰에 기초하여, 저자는 Haier 내부 조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Haier의 일반 직원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 준다. 

더구나 Haier 그룹의 회장이자 CEO인 Zhang Ruimin이 회사의 성공을 위해 결정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결함이 있는 냉장고 76개를 커다란 쇠망치로 부셔버린 사건이 마치 전설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의 경영 스타일은 마치 GE의 Jack Welch와 공자의 가르침을 섞어 놓은 듯 한데, 이 책에서는 그의 꿈과 열정, 결정력이 어떻게 Haier를 중국 비즈니스의 기적으로 만들었으며 스스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30명 중에 하나가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영미권에서 하나의 중국 기업을 집중적으로 다룬 최초의 도서로서, The Haier Way는 중국 경제와 비즈니스를 공부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중국과 그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책일 것이다.

<저자소개>

Jeannie Jinshen Yi는 Washington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영어와 중국어로 다수의 도서를 집필 하였다. 또한 1992년부터 아시아 경제 전문가로서 Wall Street에서 활동하고 있다.

Shawn Xian Ye는 University of Baltimore에서 MBA를 받았으며, 번역가이자 편집자로서 수십 권의 도서를 번역하고 편집하였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여러 대학에서 영어와 경영학을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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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MY LIFE AMONG THE SERIAL KILLERS

부제
: Inside the Minds of the World’s Most Notorious Murderers 
가제
: 연쇄 살인범의 심리 분석

저자
: Helen Morrison, M.D. and Harold Goldberg

출판사
: William Morrow

발행일
: 2004년 5월 예정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심리

연쇄 살인범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나 궁금해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이 질문에 대하여, 범죄 심리분석가인 Dr. Helen Morrison의 독특한 회고록에서 우리는 FBI와 유사 정부 조직에서 30여년 동안 수십 명의 살인범들을 분석해온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Dr. Morrison은 “연쇄 살인범은 일반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은 유형의 관계를 어느 누구와도 맺지 않는다. 그들은 그런 관계를 맺는 것처럼 모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 관계의 본질적인 핵심이 빠져 있고, 따라서 마치 벌레를 죽이 듯이 쉽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고 묘사한다. 그녀의 글을 통해 독자들은 연쇄 살인범들의 심리를 들여 다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저자는 우리를 살인범들과의 상담실로 데려 가기도 하고, 일반인으로서 우리가 절대 볼 수 없었던 편지들을 공개하고, 살인범들의 실제 본질을 밝혀내도록 한다.

저자 자신이 경험한 사례들 이외에, Dr. Morrison은 왜 살인범들이 살인을 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중세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연쇄 살인범들의 “심리학적 분석”을 제공한다.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알려진 살인범들을 분석함으로써 현 세계를 위협하는 연쇄 살인범들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저자소개>

Helen Morrison, M.D.는 미국 신경심리학과 심리학회와 아동과 청소년 심리 분석으로 공인받은 심리학자이다. 그녀는 전세계 15개 국의 청중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다. 

Harold Goldberg는 New York Times, Vanity Fair, Entertainment Weekly, Esquire 등에 글을 기고하고 있으며, 현재 뉴욕에 살고 있다.

제목
: THE DARK NIGHT OF THE SOUL

부제
: A Psychiatrist Explores the Connection Between Darkness [image: image4.jpg]


and Spiritual Growth

가제 
: 영혼의 길잡이 
저자
: Gerald G. May

출판사
: Harper San Francisco

발행일
: 2004년 2월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심리

고대 그리스인들은 고통을 통해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믿었으며, 부처는 삶으로 인한 고통과 직면 함으로써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예수에서 비롯된 기독교인의 가장 뛰어난 성인들은 존재의 어두운 측면을 받아들여 통합함으로써 진정한 영적인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둠은 우리 영적인 삶에 깊이와 만족감을 더해 준다는 것이다.

뛰어난 심리학자이며, 정신 상담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Gerald G. May는 우리의 어두운 측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건강하고 깊이 있는 정신성을 고양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표면적으로 단순히 낙관적인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영혼을 치료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깊이 있는 정신성을 그저 신비로운 어떤 것으로 치부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도 없을 것이다. 힘들더라도 오직 정직하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대면함으로써 진정한 정신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저자는 어두운 밤이라는 것이 항상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은 현실의 삶을 보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과도기의 일종이라고 강조한다. 밤의 어둠은 불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의식의 지배를 넘어서 신비롭게, 그리고 비밀스럽게 자유로워 지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May는 기독교적 가르침뿐 아니라 다양한 영적인 전통과 심리적 사상, 시와 문학을 바탕으로 두려움과 공포, 허무함, 절망, 냉담함과 같은 보편적인 정신적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욱 성숙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소개>

Gerald G. May, M.D.는 25년 동안 의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활동하였으며, 현재 Maryland Bethesda의 Shalem Institute for Spiritual Formation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많은 책을 출간하였고, Addiction and Grace, Care of Mind/ Care of Spirit, Will and Spirit, The Awakened Heart와 같이 정신성과 심리학이 결합된 글들로 유명하다.

원제
: SUCCESSFUL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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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How To Be the Person They Want to Hire

가제
: 그들이 원하는 인재가 되라 

저자
: Ros Jay

출판사
: Pearson Education

발행일
: 2004년 2월

분량
: 254페이지

장르
: 비즈니스 실용/처세

드디어 당신이 정말로 원하던 직장을 찾았다. 그 곳에서 일하길 간절히 원하고 당장에 입사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원을 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그 직장에서 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파악하고 당신이 그 일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회사에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 

실패하면 아예 면접을 할 기회 조차 얻지 못하고, 성공하면 면접을 보게 되고, 더 잘하면 다른 지원자들을 제치고 당신이 원하는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흔히 회사에서 요구하는 패기 넘치고, 융통성 있으며 변화를 추구하고 성실한 젊은 신입 사원은 도대체 정확히 어떤 사람을 말할까? 그리고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회사에 강하게 전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THE SUCCESSFUL CANDIDATE>는 회사가 당신에게서 어떤 점을 요구하고 원하는지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한다. 또한 당신이 회사가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하게 위한 효과적인 말하기 기술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일단 서류상으로 당신을 부각시키는 법부터 면접에서 당신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까지 당신이 취업실패율 0%의 입사지원자가 되기 위한 노하우를 알려줄 것이다. 

<저자 소개>

Ros Jay는 프리랜서 작가이며 The Institute of Direct Marketing의 연구원이다. 그녀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경영과 관련된 주제를 주로 연구하며 기업 관련 잡지나 출판물에 고정적으로 칼럼을 쓰는 칼럼리스트이다. 

원제
: THE POWER OF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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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Secrets to a Strong & Loving Marriage

가제
: 결혼은 두 배의 기쁨이 아니라 두 제곱의 축복이다 

저자
: Susan Heitler, Ph.D.

출판사
: New Harbinger Publications

발행일
: 1997년 5월

분량
: 259페이지

장르
: 심리/처세

문화적ㆍ사회적인 변화가 계속 되면서 요즘 들어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개선되면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수반되고,  전통적인 여성관이 무너지면서 여성들의 ‘결혼관’이 크게 달라졌다. 절반을 넘는 이혼률이 반영해주듯, ‘결혼’ 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꿈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시발점이라는 인상을 주기에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고 만지 오래다. 

결혼은 단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 두 사람은 모든 것을 함께 하기로 서약하는 것이다. 둘은 재정설계, 섹스, 레저생활, 자아 실현, 아이 양육, 삶의 어려움 극복, 환희와 기쁨 등 삶의 모든 부분을 한 몸이 되어 둘이서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결혼만이 줄 수 있는 이 의무와 권리를 지혜롭게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의무와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결혼이 주는 축복을 잃게 된다.  

저자는 두 사람의 파워를 각 10으로 치자면, 둘이 결혼하여 10+10이 되어 10의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 10의 제곱, 즉 10X10이 되어 100이라는 파워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혼만이 주는 이 제곱의 힘은 부정적인 면, 반대로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결혼만이 주는 의무와 권리를 지혜롭게 누리면 이 제곱의 파워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풍부한 관계 형성에 실패하여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거나 누리지 못하면 이 제곱의 파워가 두 사람의 삶에 모두 극도로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결혼의 두 제곱의 파워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두 사람의 삶을 모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18년간 결혼전문상담가로서 쌓은 실제 경험을 토대로 부부간의 바람직한 대화법과 갈등 상황 시 해결법을 제시한다. 풍부한 임상 경험과 저자 자신의 2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얻은 지혜가 녹아 있는 책이라고 저자가 자신하고 있는 이 책의 비밀을 발견해 가면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자들이나 곧 결혼하려는 독자들, 이미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독자들 모두가 더 아름답고, 기쁜 결혼 생활의 비밀을 알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심리학자인 Susan Heitler는 18년간 Denver에서 임상심리학자로 일해오고 있다. Harvard University를 졸업하였고, NYU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The University of Denver에서 심리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DAVID DECIDES ABOUT THUMBSUCKING>, <FROM CONFLICT TO RESOLUTION> 등이 있으며 부부상담을 위한 비디오 <THE ANGRY COUPLE> 을 제작하는 등 가족 상담 및 부부 상담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원제
: THE NEW CONCEPTUAL SELLING

부제
: THE MOST EFFECTIVE AND PROVEN METHOD FOR FACE-TO-FACE SALES PLANNING

[image: image7.jpg]The
Successful
Candidate




가제
: 일대일 세일즈의 혁명을 일으켜라!

저자
: Stephen E. Heiman, Diane Sanchez with Tad Tuleja

출판사
: Warner Books, Inc.

발행일
: 1999년 10월 1일

분량
: 384페이지

장르
: 비즈니스 실용

1987년에  Miller Heiman에서 출판한 이 책의 초판은 세일즈에 대한 개념 자체를 뒤흔들놓

을만큼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가득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제 세일즈 가이드서로는 고전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명해진 <THE CONCEPTUAL SELLING>의 업그레이드 버전

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책은 더욱더 새롭고 실용적인 세일즈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

은 Miller Heiman이 왜 <THE CONCEPTUAL SELLING> 으로 Fortune 500대 기업을 고객으

로 거느린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인터넷이 생활화되고, 대부분의 상거래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가능해진 요즘에도, 고객과 직

접 대면하여 물건을 직접 소개하고 파는 직접 세일즈만큼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없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아 영업에 차질이 많은 때, 더 확실하게 고객에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 당신의 고객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법과 듣기를 효과적인 세일즈 도구로 이용하는 방법

· 고객에게 영업을 시도할 때 매번 다른 고객에게 그 고객에 맞게 항상 다른 방법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융통성 있으면서도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이 많은 세일즈 노하우

· 고객도 이롭고 당신에게도 이로운 윈-윈 세일즈를 통해 당신의 신용도를 높이고 유지시키는 법

<저자 소개>

Stephen E. Heiman은 Miller Heiman Inc.의 공동창설자이다. Miller Heiman Inc는 컨설팅 회사로 미국내 Fortune 500대 기업에서 세일즈 트레이닝을 담당했으며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유수 기업의 컨설팅을 20여년 간 해온 회사다. Miller Heiman Inc의 고객으로는 3M, Microsoft, Eastman Kodak, IBM 등 대기업들도 있다. Stephen E. Heiman은 1960년대에 IBM에서 근무했으며 35%의 영업 향상 실적을 올렸고, 그 이후로도 승승장구하였다. Robert B. Miller 와 함께 1978년에 Miller Heiman Inc. 를 설립하였고, 1986년 Robert B. Miller가 은퇴한 후 이 책의 공동 저자인 Diane Sanchez와 함께 Miller Heiman Inc을 이끌게 되었다. Diane Sanchez와 Stephen Heiman은 부부이다. Tad Tuleja는 Miller Heiman에서 Staff writer로 일한 바 있으며 이 책의 전작인 <CONCEPTUAL SELLING> 도 공동 저술했다. 30여권의 책을 썼으며 1987년부터 1991년까지는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에서 경영학과에서 Writing Program을 기획하고 총 책임자로 일했다. 

원제
: BUILDING THE BRIGDE AS YOU WALK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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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A Guide for Leading Change

가제
: 당신이 걸어온 길대로 다리를 만들어라

저자
: Robert E. Quinn 
출판사
: John Wiley & sons

발행일
: 2004년 4월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경영, 경제

스스로를 변화시켜 조직을 변화시키자.

Bob Quinn의 자신의 베스트셀러 Deep Change의 뒤를 이어,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뛰어난 리더들이 어떻게 그들의 사회와 조직을 변화시키는지를 알려준다.

이 책은 리더십은 단순하게 행동, 능력, 기술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반박하고 리더십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는 기초를 알려준다. 저자는 직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극심한 변화를 경험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자는 개인과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적인 여덟 가지 원칙을 설명한다.

1. 자신의 자유에 책임을 져라

2. 아끼는 사람에게 엄하게 대하라

3.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하라

4. 구조적으로 분석하라

5.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워라

6. 융통성있게 행동하라

7. 자신감을 가져라

8. 항상 겸손하라

이 책의 각각의 이야기는 친숙하고, 감동적이고 또한 재미있다. 또한 저자는 각각의 챕터 마지막에 사람들이 더욱 효율적인 리더가 되고 최고의 삶을 영위하여 자신의 “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실습 과제를 제공한다. 

<저자소개>

Robert e. Quinn은 미시간 대학의 교수이자 미시간 비즈니스 스쿨의 조직 행동학 교수이다. 또한 그는 Deep Change와 Change the World와 같은 베스트셀러를 포함하여 여러 권의 책을 쓴 저자이다. 
JUVENILE TITLES

FICTION

THE EXTREME TEAM 시리즈는 총 4권으로 구성되어있는 Matt Christopher의 스포츠 소설 시리즈입니다. 스케이트 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스노우 보드 그리고 암벽 등반과 같이 위험과 속도를 즐기는 여섯 명의 아이들의 모험과 우정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The Extreme Team은 Mark Goldstein, Bizz Juarez, Savannah Smith, “X” McSweeney, Jonas Malloy 그리고 Charlie Abbott 등 여섯 명의 아이들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THE EXTREME TEAM #1: ONE SMOOTH MOVE

THE EXTREME TEAM #2: DAY OF THE DRAGON

THE EXTREME TEAM #3: ROLLER HOCKEY RUMBLE

THE EXTREME TEAM #4: ON THIN ICE

[image: image9.jpg]


원제
: THE EXTREME TEAM #1: ONE SMOOTH MOVE

가제
: The Extreme Team #1: 한걸음 부드럽게
저자
: Matt Christopher

출판사
: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 2004년 4월

분량
: 64 페이지

장르
: 소설

Charlie Abbott은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소년이다. Charlie와 아버지는 지난 십년 동안 무려 여덟번이나 이사를 했다. Charlie는 이사하는 것이 너무 싫어해서 새로 이사 온 마을에서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중에 Charlie는 스케이트 보드를 좋아하는 X라는 이름의 소년을 만난다. Charlie는 스케이트 보드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내 친구가 되어 함께 공원에서 스케이트 보드를 타러 다녔다. 그러나 곧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다. 우선 Charlie의 스케이트보드가 창고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그 후 X는 Charlie를 피하기 시작했고 Charlie의 스케이트 보드와 똑 같은 것을 타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낯선 마을에서 Charlie의 생활은 이제 불행과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일까?

<저자소개>

Matt Christopher는 The Peach Street Mudders를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인기 스포츠 시리즈의 작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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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THE EXTREME TEAM #2: DAY OF THE DRAGON

가제
: The Extreme Team #1: 용의 비상
저자
: Matt Christopher

출판사
: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 2004년 4월 
분량
: 64 페이지

장르
: 소설

Mark Goldstein은 자기 자신이 The Extreme Team에서 가장 서툰 멤버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Mark는 이런 꼴사나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상황을 완전히 뒤바뀌어 멤버 중에 최고가 되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 Mark가 쿵푸 레슨을 받기 시작하면서 Mark는 무엇보다 자신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GERMAN TITLES

NON-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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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TATORT KUEHLSCHRANK

가제
: 누가 냉장고를 탓하는가 
저자
: Renate Goeckel

출판사
: Kreuz

발행일
: 2003년 3월

분량
: 160페이지

장르
: 여성처세

당신은 혹시 종종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심하게 과식을 하는 편은 아닌가?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초대받은 집의 요리가 너무나 맛있어서 도저히 수저를 놓을 수 없었다거나, 오랜만에 뷔페에 가서 평소에는 쉽게 먹을 수 없는 희귀하고 다양한 요리가 잔뜩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만 자제력을 잃고 말았다거나 하는 경험. 특히 여자들에게는 이런 경험담이 더 깊이 가슴에 와 닿을 것이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과자나 초콜릿 같은 군것질거리가 눈에 띄었다 하면 다이어트를 하리라는 모든 결심을 뒤로 하고 일단 손을 뻗게 마련이며, 손을 뻗었다 하면 바닥이 보일 때까지 먹어버리고 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약 남자이거나 아이라면 이런 일을 몇 번 겪었다고 해서 뭐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 그러나 여자라면 사정은 전혀 다르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 매번 스스로의 결심을 어기고 과식을 하는 여자들은, 조만간 먹은 만큼 그대로 살이 불어나고 말 것이라는 생각에, 아니면 자신이 너무 미련하고 자제심 없는 사람이라는 자책감에 스스로 잠을 못 이루며 괴로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긴 더러는 근본적인 잘못은 바로 자신의 나약한 의지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하는 여자들도 있다. 냉장고에 음식을 누가 채워놓았냐는 둥, 냉장고는 왜 거기 있는 거냐는 둥,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왜 하필 그 순간에 먹을 것을 권하는 것이냐는 둥 애먼 핑계 대기에 바쁜 여자들도 그러나 사실은 혼자가 되면 자신의 미련함과 나약함에 스스로 치를 떨고 만다. 

실제로 외모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스스로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의 몸매를 한탄하는 여성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여성들은 대부분 내일부터는 좀더 식탐을 자제하고 조금씩 먹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자신과 타협을 보는 것으로 자책감을 잊으려고 하지만, 정작 ‘내일’만 되면 또 다시 달콤한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흔들리는 마음으로 괴로워한다.

이 모든 이야기가 남의 일 같이 들리지만은 않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과식과 자아비판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가벼운 마음으로 음식을 즐기게 되는 동시에 음식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이 가져다주는 온갖 해악을 방지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행동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 Renate Goeckel은 여성들이 왜 음식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장애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으로 이 책을 시작하고, 곧 이어 문제성 다분한 식생활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여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먹는 것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과식과 폭식이라는 최악의 식습관까지 갖게 된 여성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우선 자신의 식생활과 식습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을 올바르게 컨트롤하는 노하우까지도 얻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에게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자기자신에 대해 더 많은 자제심을 발휘하고 더 깊은 이해심을 가짐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로 쓰여진 책이다. 


[image: image12.jpg]Gl it
g




원제
: VERZEIH DIR SELBST

가제
: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

저자
: Peter Uffelmann

출판사
: dtv

발행일
: 2003년 7월

분량
: 205페이지

장르
: 자기관리

옳지 못한 일이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 가령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었다던가, 비열한 행동을 했다거나, 다른 사람을 속였다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부과된 일을 대충대충 해버렸다거나 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부분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남들에 비해 특별히 더 정이 많고 유달리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사고에 대해 스스로 제약을 가하는 내면의 기준을 누구나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내면의 기준이라는 것은 교육과 훈련, 그리고 사회적 관습 등에 의해 형성되는 일종의 규범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들 대부분은 이것을 무거운 짐처럼 늘 우리 내면에 품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자신의 내면의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아니, 그건 둘째 치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 내면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걸까? 남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그리고 동시에 나 스스로가 요구하는 행동기준을 보란 듯이 고의적으로 무시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심술 궂은 우리 내면의 검열관과 실제의 자아상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조화롭게 화해시키기 위한 방법을 독일 Muenchen에서 심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 Uffelmann이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그가 제시하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기 위한 일곱 단계는 각각 다음과 같다.

첫번째 단계 :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까다로운 검열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두번째 단계 :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자기 자신이 특히 강점을 보이는 분야는 무엇인지 찾아본다

세번째 단계 : 남들이 자신을 욕하도록 그냥 내버려둔다

네번째 단계 : 초대하지 않은 손님은 대접할 필요가 없다

다섯번째 단계 : 보복의 두려움을 극복한다

여섯번째 단계 : 용서의 미소를 짓는다

일곱번째 단계 : 자신의 내면의 검열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작별을 고한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은 우리에게 언뜻 보아서는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는 넉넉한 인생관과 함께, 엄격한 내면의 기준을 포기하고 대신 자기 자신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기 위한 전략을, 그리고 속도와 변화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멈춤의 비전을 제시하는 책이다.  

JAPANESE TITLES

NON-FICTION

[image: image13.jpg]


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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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의 말버릇의 법칙-인생을 열어주는 말의 습관

저자
: 植西 聡(우에니시 아키라)

출판사
: 다이아몬드 사

발행일
: 200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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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페이지

장르
: 심리

찾았다!  행운을 불러 들이는 작은 테크닉.

“힘들다” “괴롭다”라고만 말하는가? 아니면 “점점 재미 있어 지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잠재 의식은 받은 정보대로 작용하여 인생에 생각치 못한 행운이나 불행을 초래한다. 행운이 항상 뒤따르고 있다고 생각되는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잠재 의식을 움직여 불운을 찬스로 바꾸어 버리는 「마법의 말」을 알고 있다.

말버릇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당신의 말버릇이 당신의 운명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까짓 말버릇으로 자신의 운명이 정해진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라고 반론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말버릇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이 잘 풀리는 사람, 즉 행운을 자기 손에 쥐고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말버릇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잘 안 풀리는 사람, 불행만 닥치는 사람에게도 특유의 말버릇이 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잘 풀리는 사람 특유의 말버릇을 흉내내고, 잘 풀리지 않는 사람 특유의 말버릇은 삼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분명 당신도 꿈같은 행운에 둘러싸여 멋진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간단하게 보이면서도 제법 어렵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금방 잘 안 풀리는 사람의 말버릇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 행운을 주는 말을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운명은 좋은 방향을 향하여 조금씩 변해가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정말 많은 행운에 둘러싸인 행복감에 넘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저자는 독자들이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어 주기 바란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기 바란다. 포기하지 말고 자신에게 행운을 불러 오는 말을 계속해서 입에 올리기 바란다. 그렇다면 행운을 불러 오는 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 그 말들은 바로 이 책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목차>

프롤로그 : 말버릇 하나로 일이 잘 풀린다.

1. 괴로울 때도 적극적인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나는 운이 좋아라는 말버릇으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 된다.

마지 못해 살 것인가, 즐겁게 즐기며 살 것인가

2. 변명만 하고 있는 사람은 잘 되지 않는다.

“ 나쁜 것은 내가 아니다. 저 사람이다. “라는 말버릇이 큰 불행을 부른다.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상황에 관계없이 열심히 해 나간다.

3. 불안한 말만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

“걱정이다, 걱정이다” 하면 정말 걱정했던 일이 터진다.

“자, 한번 해보자 “ 라는 말버릇으로 행운을 부르자.

4. 꿈을 많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잘된다

보람된 인생은 꿈을 가진 것에서 시작된다.

“역시, 난 안돼.”라는 말버릇이 점점 운명을 악화시킨다.

5. 사는 목표를 잃어버리면 행운은 자꾸자꾸 도망친다.

사는 것이 허무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6. 낙천적인 말을 하면, 좀 더 느긋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낙천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몇 가지 비법

불운한 일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법의 말이 있다.

7. 사람은 희망을 말하면 그 만큼 행복하게 될 수 있다

생각지도 않은 행운을 불러내는 말이 있다.

“감사하다” 라고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다른 사람을 많이 칭찬하면 칭찬한 만큼 자신이 행복해 진다.

<저자소개>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학습원 대학에서 리더십 이론 등 의「경영 심리학」을 배웠다.

졸업 후, 시세이도에 입사해 기획, 영업, 관리의 실무를 담당했다. 1982년, 시세이도를 퇴사하고. 위그루 연구소를 설립하여「성공 철학」,「응용 심리학」의 연구, 집필, 출판 활동에 전념했고, 94년, 독자적인 연구를 체계화한 「선입관 학리론」을 확립해 본격적으로 카운셀링 활동을 개시했다. 다음 해에 노동장관 인정 자격증인「산업 카운셀러」자격증을 취득했다. 2001년, 미국 IOND 대학에서「심리학 박사」의 명예 칭호를 수여 받았다. 

현재는 주로 작가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건강을 주고 있으며, 저서는 해외판을 포함하여 90권 이상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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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
: 이것으로 안심! 먹는 법 사전-보관 방법에서 첨가물 대책까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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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야채, 고기, 생선, 가공품을 선택하는 포인트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보관법은? 

누구나 궁금해 하고, 누구에게든 도움이 되는 지혜를 가득 담았다. 고르는 법, 마음에 걸리는 안전성, 안심할 수 있는 식습관과 조리 방법, 그리고 야채의 잔류농약이나, 고기나 생선, 가공품의 첨가물 등의 대처법도 알려 준다. 식품을 간단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먹자! 음식의 안전성이 거론되는 오늘날, 꼭 읽어 두어야 할 한 권.

사람들의 매일 식탁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숨어있다.

잔류 농약, 식품첨가물의 위험 등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지만, 생산이나 판매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저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만 한다. 이러한 상태는 기술혁신에 의한 식품생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1960년 대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의 40년간이나 불안과 함께 살아 온 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불안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 농약이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농산물을 사 먹거나, 식품의 내용표시를 요구하기도 하고, 판매점을 엄선하여 구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점점 수입량이 증가하는 최근에 있어서는 불안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손으로 음식안전을 지켜야만 한다. 그렇다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식품에 대한 불신감이 느껴질 때, 식품의 원재료에 관해서 알고 싶을 때, 조리할 때, 그리고 보존할 때, 이 책을 읽어야만 한다. 꼭 우리의 식탁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건강한 식생활을 구축하기 위한 안내서로써 큰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한다.

<목차>

야채(야채 손질 방법의 기초)

과일(과일 손질 방법의 기초 ；수확 후의 농약 살포 외 )

가공 식품(가공 식품이란 무엇인가；식품에 첨가물이 필요한 이유 외 )

고기(고기 손질 방법의 기초 ；한 사람 당 연간 265개의 계란)

어·패물(생선 손질 방법의 기초)

<저자 소개>

1945년 니가타현 태생. 공립약과 대학졸업. 세제제조 회사에서 약사로 근무. 토쿄 도립 직업기술 전문학교 강사. 식품, 가사 지식의 전문가로서 텔레비전, 잡지 등에서 폭 넓게 활약하고 있다.

원제
:「一匹狼」で成功する人「賢い羊」で勝ち残る人
가제
:  한 마리 늑대로 성공하는 사람, 현명한 양으로 남아서 이기는 사[image: image15.jpg]ATTGHRIST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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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저자
: 和田 秀樹 (와다 히데키), 南淵 明宏 (나부치 아키히로)
출판사
: PHP研究所
발행일
: 2004년 3월

장르
: 비즈니스

분량
: 172페이지

「한 마리 늑대」와「영리한 양」당신은 어떤 타입인가? 정리해고를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양」이 되지 않기 위한 지혜와 노하우를 날카롭고 재치있는 정신과 의사, 와다 히데키와 현대의 블랙 잭으로 불리는 심장외과의사, 나부치 아키히로가 알려준다. 조직에서 뛰쳐나와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불황, 기업 불신 등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한 지혜를 전수한다.

어려운 시대가 왔다. 종신고용도 연공서열도 모두 생각할 수 없는 꿈이 되어 버린 오늘날, 회사가 인간을 이용할 재료로 밖에 생각하지 않게 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 가야 할 것인가.

회사에서 뛰쳐나와 자신의 실력만으로 살아가는 「한 마리 늑대」의 길을 선택할까? 아니면 회사에 남아 능숙하게 자신의 실력을 인정 받아 회사가 절대로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영리한 양」의 길을 선택할까? 이 책은 그 어느 쪽의 길을 선택해도 절대로 손해 보지 않는 지혜와 노하우를 전수한다. 회사를 뛰쳐나올까? 그냥 머물까? 비즈니스 맨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은 생각하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반드시 찾게 될 것이다.

[제1부]「한 마리 늑대」코스

제1장 한 마리 늑대란

제2장 한 마리 늑대에는  이런 장점이 있다.

제3장「조직」이라고 하는 환상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라

제4장 한 마리 늑대가 되기 위한 프로세스

제5장 한 마리 늑대로 살아 남는 법

[제2부]「영리한 양」코스 

제7장 영리한 양이란?

제8장 영리한 양에는 이런 장점이 있다

제9장 영리한 양이 되기 위한 프로세스

제10장 영리한 양으로서 살아 남는 법

[제3부]대담　「한 마리 늑대」VS 「영리한 양」나부치 아키히로×와다 히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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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部下のやる気を２倍にする法
가제
: 부하의 열정을 두 배로 늘려주는 법

저자
: 和田秀樹 (와다 히데키)

출판사
: 다이아몬드 사

발행일
: 2004년 2월

분량
: 222페이지 

장르
: 비즈니스

이런 상사 밑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한 3가지 법칙. 9가지 원리, 26가지 기술!

중간 관리자의 입지는 점점 더 가혹해지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저성장 시대로 돌입하고, 기업의 실적이 이전처럼 올라가지 않는 것과 큰 관련이 있다.

이전에는 부하에게 열심히 하면 실적이란 오르는 것이니 열심히 하라고 하면 통용되었다. 그러나 일본 경제는 열심히 해도 실적이 오르지 않는 시대로 접어 들었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매니지먼트로는 당연히 감당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매니저의 스트레스는 쌓여간다. 이것에 대한 해결법, 과거의 매니지먼트 방법을 대신할 것은 없는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방법이다.

<목차>

서문 : 매니지먼트의 한계

제1장 희망의 법칙

제2장 충실의 법칙

제3장 관계의 법칙

종장 : 마음의 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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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本棚からボタ餅
가제
: 호박이 넝쿨 채 굴러 들어 오다

저자
: 岸本 葉子 (키시모토 요우코)

출판사
: 중앙공론신사 

발행일
: 2004년 1월

분량
: 253페이지

장르
: 에세이

사랑을 하고 있을 때, 일이 잘 안 풀려 속상할 때, 이 책을 읽으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보자. 맘 편히 누워서 뒹굴며 책 페이지를 넘겨 보자. 마음 속에「인생에 덤이 생기 않을까」하며 작은 기대를 해보자.

<목차>

인연이 없어서

할머니가 되다니

하루살이라고 하는 삶의 방법

책을 찾으러

역시 여행도 하고 싶다

포기하지 않는 것은 소중한 것

글을 쓰고 싶은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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